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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이하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에 성립되어 1946년 5월 16일 복원선언(復員宣言)

에 의해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

하 임시정부) 군사 활동의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광복

군은 제2차 세계대전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주

도적으로 이끌어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에서 임

정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대

한제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한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핵

심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이라는 지위에 걸맞

게 각종 군사제도를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계급 체계

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계급 체계에 맞는 계급장을 고

안, 착용함으로써 광복군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정규군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계급장에 무

궁화와 태극 등 한국을 상징하는 고유 문양을 반영하

여 광복군이 한국의 군대라 공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렇듯 광복군의 계급장은 광복군이 한국의 정규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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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하다. 선행연구

(Army Uniform History Editorial Board, 1980;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Kim, 2019; Kim & Kim, 2023)

는 계급장을 다루지 않거나, 여러 표지장(標識章) 중 하

나로 간략히 계급장을 다루면서, �육군휘장도안�에 나

타난 계급장의 형태와 운용을 고찰하고, 사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의 계급장은 �육군휘장도

안�과 다르게 운용된 사례가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독

특한 계급장들도 사용되었음이 여러 사진 자료에서 확

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미처 살피지 못

한 광복군 관련 계급장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고찰하

여 그 모습과 운용을 밝히는 데 의의를 둔다.

이에 첫째,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광복군

이 착용한 중국 국민정부의 �육군복제조례(陸軍服制

條例)�(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GRC], 

1936)에 따른 계급장과 그 사용을 살펴보고, 둘째, 광

복군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육군휘장도안�(Indepen-

dence Movement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IMHCC], 1972)에 나타난 계급장의 실제 모습과 착용 

방법을 확인하며, 셋째, 규정에는 없으나 광복군 제1

지대 제3구대가 착용한 계급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

해 광복군이 착용한 계급장들과 관련된 중국 국민정부

와 광복군의 규정, 회고록 등의 문헌자료, 사진 및 유물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광복군의 계급장 및 그 착용을 밝힘과 동

시에, 광복군을 촬영한 사진자료의 연대 감정과 추후 

발굴될 광복군 군복의 진위 감정 등에 기초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또한, 광복군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의 미디어, 도서 삽화, 박물관 및 기념관 전시 등에서 광

복군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기

대한다.

II. 한국광복군이 사용한 계급 체계

광복군의 계급장을 고찰하기에 앞서, 광복군이 사

용한 여러 계급 체계의 기원과 그 구성을 살펴본다. 광

복군이 성립되기 전인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이하 임시군제)

에서 대한제국군과 유사한 계급 체계를 규정했다. 1921

년 ‘군무부 역사보고 봉정의 건’의 별책 제7호에 실려 

있는 �임시군제�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정장(正將)

⋅부장(副將)⋅참장(參將)으로, 영관급 장교는 정령(正

領)⋅부령(副領)⋅참령(參領)으로, 위관급 장교는 정위

(正尉)⋅부위(副尉)⋅참위(參尉)로, 사관은 정사(正士)

⋅부사(副士)⋅참사(參士)로, 병원(兵員)은 일등병⋅

이등병⋅삼등병으로 구분하였다(Kim, 2019). 한편, 별

지 제8호의 �임시군제�는 위관을 ‘교관’이라 명명하

면서, 정교(正校)⋅부교(副校)⋅참교(參校)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2006). 이러한 �임시군제�의 계급에서 나타나는 ‘정⋅

부⋅참’의 체계는 대한제국의 것을 모방한 것이며, 이

를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 임시정부가 대한제국군을 정

신적으로 계승하였음(Han, 1993)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40년 9월 17일에 광복군이 성립되면서, �임

시군제� 별지 제8호의 계급 체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1941년 11월 19일, 중국군사위원회가 광

복군을 예속(隸屬)하기 위해 내린 조처인 ‘한국광복군

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이하 9개준승)

을 요구하면서(Han, 1993), 광복군은 중국식 계급 체계

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시기 국민정부군의 계

급으로 장성급은 상장(上將)⋅중장(中將)⋅소장(少將), 

교관급은 상교(上校)⋅중교(中校)⋅소교(少校), 위관급

은 상위(上尉)⋅중위(中尉)⋅소위(少尉), 사관은 상사

(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 병은 상등병⋅일등병

⋅이등병으로 구분하였다(GRC, 1936). 이상의 내용

은 1942년에 작성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잠행편제표

(韓國光復軍總司令部暫行編制表)’에서 총사령(總司令) 

지청천(池靑天, 1888∼1957)이 중장(中將)인 것을 비롯

해 각 대원의 계급이 중국식으로 표시된 것(Han, 1993)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44년 8월 23일 마침내 9개준승이 폐지되자 

광복군은 중국식 계급 체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동년 

10월에는 <군인등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임시군

제�의 교관을 위관으로, 일⋅이⋅삼등병을 상⋅일⋅

이등병으로 변경해 사용키로 정하면서 �임시군제�의 

계급 체계를 복원, 사용하게 된다(NIKH, 2006).

III. 한국광복군이 착용한 

중국 국민정부의 계급장

계급장은 계급을 나타내는 표지(標識)를 통칭하는 

용어로, 광복군은 깃에 다는 영장(領章), 어깨에 부착

하는 견장(肩章), 소매에 붙이는 수장(袖章), 그리고 명

찰의 기능을 함께 하는 함명부호(銜名符號) 등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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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계급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이 성립된 1940년 9월 17일부터 9개

준승이 전달된 1941년 11월 사이에 촬영된 광복군 사

진에서는 계급장이라 할 수 있는 표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광복군의 초창기 모습을 담은 대표 자료인 광

복군 성립전례식 사진뿐만 아니라, 성립전례식으로부

터 3개월 여가 지난 1940년 12월 26일에 촬영된 <Fig. 

1>에서도 계급장은 찾아볼 수 없다. <Fig. 1>의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 직원들은 군모에는 모표(帽標)를, 왼

쪽 가슴에는 소속 표지를 부착했으나, 계급장은 패용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복군은 성

립 초기부터 계급 체계는 수립하였으나, 계급장 제도

는 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광복군이 계급장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1941

년의 9개준승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광복군에 9개준

승이 전달되면서 중국식 계급 체계가 수용되었고, 이때

부터 중국식 계급장을 착용하게 된 것이다. 광복군은 

9개준승이 유지되는 동안, 중국 국민정부가 1935년에 

입법(立法)하여 이듬해에 공포(公布)한 �육군복제조

례�에 규정된 영장(領章)과 함명부호(銜名符號)를 계

급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육군복제조례�에 따른 계급

장은 9개준승 폐지 이후 착용이 중지되었다가, 해방 이

후 다시 착용되었다.

1) 영장

광복군이 국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한 사진은 상당수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양이 광복군 대원들이 

광복군 성립 이전에 국민정부군에서 개별적으로 활동

하던 시기의 사진들이다. 한편, <Fig. 2>의 총사령 지청

천은 국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했는데, 이 사진의 촬영 

연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의 왼쪽 가슴에 광복군

임을 나타내는 표지장이 있어, 그가 광복군으로 활동

하던 시절의 사진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광복군이 국

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한 모습은 주로 해방 이후에 나

타나며, 해방 후 광복군 제3지대가 파견한 군사특파단

(軍事特派團) 대원의 모습인 <Fig. 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착용한 영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정부의 

Fig. 1. Employees of the general affairs office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general headquarters.

Adapted from History net (n.d.).

http://contents.history.go.kr/mphoto/imsi/imageView.do?levelId=mp_001_0030_0030&itemId=mp_001_0030_0030_0210

Fig. 2. Collar patch of lieutenant general.

Adapted from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IHK] 

(2020). p. 68.

Fig. 3. Collar patch of first lieutenant.

Adapted from The 3rd branch of Korean Independence Army 

Photo Album Publishing Committee (198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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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제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장

은 직사각형으로 가로 5cm, 세로 2.2cm 크기였으며, 착

용자의 병과(兵科), 관등(官等), 계급(階級)에 따라 형태

와 색상을 달리하였다. 조례에는 관련 부도(附圖)가 제

시되어 있지만, 부도가 흑백으로 되어있어 본 연구에

서는 장관⋅교관⋅위관⋅군사⋅병원에 해당하는 영

장을 <Fig. 4>의 유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Fig. 4>의 영장 중 <Fig. 4-A>의 소장 영장을 제외

하면, 견장의 바탕색은 모두 빨간색이다. �육군복제조

례�는 소장을 포함한 장관(將官)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장의 바탕에 병과 상징색을 넣도록 규정했다. 기병

(騎兵)은 황색, 포병(砲兵)은 남색, 공병(工兵)은 백색 

등이었으며, <Fig. 4-B>에서 <Fig. 4-E>의 빨간색은 보

병(步兵)의 상징색이었다.

관등(官等)은 영장의 바탕과 선 장식으로 구분되었

다. 장관은 <Fig. 4-A>처럼 바탕을 금색으로 하였다. 

교관은 <Fig. 4-B>처럼 바탕을 견직물[絲織品]로 만들

고, 네 모서리에 폭 3mm의 금색 선을 두르며, 중앙에 

2mm 폭의 금색 선 2개를 두되, 선들의 간격은 3mm였

다. 위관 역시 바탕은 견직물로 하되, <Fig. 4-C>처럼 

3mm 폭의 금색 선을 1개만 두었다. 군사는 바탕을 견

직물, 모직물[絲毛織品]로 하고, <Fig. 4-D>처럼 중앙

에 폭 4mm의 남색 선을 두었다. 병(兵)은 군사와 동일

한 바탕천을 사용하되, 선 장식은 없었다.

계급(階級)은 장관부터 병까지 지름 1cm의 입체 삼

각형 별[三角星]로 표시되었는데, 계급의 상하에 따라 

3개에서 1개까지 차등을 두었다. 단, 위관 중 준위(准

尉)는 별을 달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Fig. 2>에서 총사령 지청천의 

영장을 살펴보면, 삼각형 별 2개만 있는 국민정부군 중

장(中將) 영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의 군사특

파단 대원의 영장에는 가로 선과 삼각형 별 2개가 있어 

국민정부군 중위(中尉)의 것임이 확인된다.

광복군이 이렇듯 국민정부군 영장을 착용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9개

준승에 따른 중국식 계급장 제도의 도입 때문이다. 그

러나 <Fig. 2>와 같은 일부 고급 장교의 사진에서만 찾

아볼 수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둘째, 해방 이후 국민정부군과 협력하여 활동하면

서 착용한 것이다. 광복군은 해방 직후, 국민정부로부

터 각 지역에 잔류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도와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Kim, 2005). 이에 따라 파견된 군사

특파단이 국민정부군과 함께 활동하게 되었고, 이 과

정에서 편의를 위해 국민정부군 영장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2. 함명부호

광복군은 �육군복제조례�가 규정한 국민정부군의 

함명부호(銜名符號)를 널리 사용하였다. 이 함명부호

는 착용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한 명찰(名札)로 왼

쪽 가슴 위에 부착하였으며, 계급도 함께 표기되어, 명

찰 겸 계급장으로 활용되었다.

이 함명부호는 9개준승 이전에 촬영된 광복군 사진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9개준승 이후에는 <Fig. 5>와 

같이 광복군 제2⋅3지대 대원들이 착용한 함명부호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총사령부 경위대(警

衛隊) 소속 한성도(韓成道, 1919∼1950)의 함명부호 유

물인 <Fig. 6>도 전해져 온다.

<Fig. 5>와 <Fig. 6>을 검토하기에 앞서, �육군복제

조례�의 함명부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

군복제조례�에는 장교와 사병의 함명부호가 규정되

었으며, 흑백도안이기 때문에, 색상을 제시하기 위해 

<Fig. 7>의 삽화로 장관⋅교관⋅위관의 함명부호 일

부를 소개한다.

장교의 함명부호는 흰색 견직물로 만들며, 가로 9cm, 

세로 5cm이다. 관등별로 테두리 색을 달리했는데, 장

관은 빨간색(Fig. 7-A), 교관은 노란색(Fig. 7-B), 위관

은 파란색(Fig. 7-C)이었다. 또한 <Fig. 7>에서 보듯이 

좌측의 삼각형 별 장식으로 계급을 구분하고, 교관과 

(A)

Major general [少將]

(B)

Major [少校]

(C)

Captain [上尉]

(D)

Sergeant first lass [中士]

(E)

Private [二等兵]

Fig. 4. Collar patches under the <Uniforms Act of the Army>.

Adapted from He (199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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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은 별 옆에 병과 상징색을 담은 세로선을 추가했

다. 함명부호의 중앙에는 위에서 아래로 소속, 보직, 착

용 연도가 기재되었으며, 우측에는 세로로 성명이 적

혔다.

사병의 함명부호는 크기가 장교의 것과 동일하나, 

흰색 면직물로 제작되었다. 계급은 별의 개수로 구분

되며, 소속, 보직, 착용 연도, 성명 기재 방법은 장교용

과 같지만, 테두리 색은 없다. 또한 병과 상징색을 담은 

세로선이 별 장식 아래로 지나며, 이 선을 사관은 2줄, 

병원은 1줄 두었다.

이러한 함명부호 규정에 따라 <Fig. 5>의 사진을 살

펴보면, 화질의 한계로 기재된 내용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테두리에 색이 있어 장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6>의 한성도 함명부호는 테두리가 노

란색으로 한성도가 장교였음을 알 수 있다. 계급을 표

시하는 삼각형 별은 없으나, 빨간 세로선이 그의 병과

가 보병임을 나타낸다. 함명부호 중앙의 첫째 칸에는 

‘한국복군총사령부(韓國復軍總司令部)’라 기재되어 있

는데, 이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의 오기(誤記)로 보인

다. 둘째 칸에는 그의 소속인 ‘경위대(警衛隊)’가 적혀 

있다. 셋째 칸에는 ‘중교대장(中校隊長)’이 기입되었는

데, 중국식 계급인 중교와 직책인 대장을 둘 다 적은 것

으로 보인다. 그 아래로 ‘중화민국35년도패용(中華民

國三十五年度佩用)’이 적혀 있어 1946년에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고, 함명부호의 우측에는 착용자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

이 함명부호가 사용된 시기는 1946년으로 즉, 9개준

승이 폐지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중교’라는 중국식 

계급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해방 이후 광복군이 중국 

각지에서 확군(擴軍)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정부군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중국 측이 함명

부호 착용자의 계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국식 

계급을 기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IV. 독자적으로 제정한 

한국광복군 계급장

1944년 8월 23일, 9개준승이 취소되면서 광복군은 

국민정부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대한민국 군

대로서의 면모를 되찾게 된다. 임시정부는 9개준승이 

취소되기 이전인 1944년 4월에 <군무부공작계획대강

(軍務部工作計劃大綱)>을 통해 9개준승 취소와 군인제

복 양식 및 군인 표지(標識)의 제정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육군제복도안�과 �육군휘장도안�으로 실현

되는데, 광복군의 계급장을 담은 �육군휘장도안�은 

1944년 12월 25일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듬해 2

월 20일에 공포⋅시행되었다(Kim, 2019). 이 도안에

는 장교의 견장(肩章)과 장교 및 사병의 수장(袖章)이 

Fig. 5. Identification patch of the 2nd company, 

2nd branch of Korean independence army.

Adapted from TIHK (2020). p. 172.

Fig. 6. Identification patch of 

Han Seong-do.

Adapted from TIHK (2020). p. 213.

(A) 

Lieutenant general [中將]

(B)

Infantry, lieutenant major [步兵 中校]

(C)

Infantry, first lieutenant [步兵 中尉]

Fig. 7. Identification patches under the <Uniforms Act of the Army>.

Adapted from China Second Historical Archives (2003).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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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었다. 장교의 수장 도안 및 실제 사용 모습은 

Kim (2019)의 연구에서 소개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

는 장교의 견장과 사병의 수장(袖章)이 실제로 어떻게 

제작, 착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장교 견장

1) <육군휘장도안�의 장교 견장 규정

�육군휘장도안�에 묘사된 장교의 견장은 <Fig. 8>과 

같다. 좌우 어깨에 한 개씩 착용하며, 견장의 바탕색은 

�육군제복도안�에서 정한 상의의 색으로 할 것으로 규

정하였다. 도안에 따르면, 견장은 위가 둥근 사다리꼴

이었고, 계급장 안에는 계급을 표시하는 별과 관등(官

等)을 표시하는 무궁화를 달았는데, 정장⋅정령⋅정

위는 별 3개, 부장⋅부령⋅부위는 별 2개, 참장⋅참령

⋅참위는 별 1개씩을 부착했으며, 준위(특무정사)는 

별을 달지 않았다. 무궁화는 관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

게 표현되었는데, 색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장관의 것은 금색, 영관은 은색, 위관은 

동색으로 보았다(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2) 실제 착용된 장교 견장

�육군휘장도안�의 장교 견장을 실제로 착용한 인

물 중 하나는 <Fig. 9>의 총사령 지청천이다. 사진 속 견

장을 <Fig. 10>과 같이 확대해보면, 견장 테두리의 형

태, 그리고 별과 무궁화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견장이 �육군휘장도안�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흑

백 사진이기에 무궁화의 색을 알 수 없어 계급장의 관

등 확인이 어려우나, 지청천이 광복군의 수장(首長)인 

총사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육군휘장도안�의 최상

위 계급인 정장(正將) 계급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0>의 견장이 여러 부분에서 �육군휘

장도안�과 다른 점도 확인된다. <Fig. 8-A>의 도안과

는 달리, 무궁화와 별 아래로 긴 세로줄이 지나고 있으

며, 견장 윗부분에 단추가 없고, 견장 테두리가 도드라

져 보인다. 이 견장 단추와 도드라진 테두리는, 실제 착

용된 견장의 제작 방식이 도안이 의도한 바와 달랐음

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첫째, 견장에 단추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 미군과 영

국군의 장교 견장에 채택된 방식이다. 미군과 영국군

의 견장은 견장대(肩章帶)를 어깨에 부착하고, 그 위에 

배지(badge) 형태의 표지장을 달아 관등과 계급을 표

시하는 구조였다. 이때 견장대는 영국군 견장인 <Fig. 

11>에서 보듯이 한쪽 끝은 어깨 끝에 봉제하고, 다른 

한쪽 끝은 단추로 고정하기 때문에 단추가 사용되며, 

이 단추가 �육군휘장도안�에 표현된 것이다. 또한 <Fig. 

11>에서 보듯이 견장대는 군복 상의와 동일한 재질로 

만드는데, �육군휘장도안�이 “견장색은 (밑바닥) 옷 색

과 같음”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휘장도안�

의 장교 견장은 견장대 양식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육군휘장도안�에는 모든 견장의 테두리가 

<Fig. 8>과 같이 황색으로 표현되었다. 이 테두리는 견

장대의 외곽선을 표현한 것으로, �육군휘장도안�이 

견장 색을 군복 상의의 색으로 지정했기에, <육군제복

도안>(IMHCC, 1972)의 상의 색으로 제시된 황색이 적

용된 것이다.

그러나 <Fig. 10>에서 보듯이, 실제 착용된 견장은 

사다리꼴 모양의 판(板)을 두고, 그 위에 별과 무궁화로 

계급과 관등을 표지한 것이다. 또 견장 테두리는 도드

라지게 만들었는데, 선행연구는 이를 ‘수식(繡飾)’이

(A)

General

[정장]

(B)

Lieutenant Colonel

[부령]

(C)

Second Lieutenant

[참위]

Fig. 8. Shoulder boards of 

<The Army Insignia Protocol>.

Adapted from IMHCC (1972). p. 1.

          

Fig. 9. Shoulder board 

of general.

Adapted from The International 

Publicity League of Korea 

(194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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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르고 있다. 더불어 이 수식에 장관은 적색, 영관은 

황색, 위관은 청색을 사용함으로써 관등을 구분했다

고 한다(Army Uniform History Editorial Board, 1980).

하지만, 선행연구가 광복군 복식에 대해 광복군 종

사자의 증언을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수식과 관련된 

구술자나 입증 사료(史料)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사진 속 견장을 제작하는 방식

이 �육군휘장도안�이 정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도안과 차이가 있는 견장 제도가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언급한 적색, 황색, 

청색은 앞서 살펴본 국민정부 함명부호의 테두리에 사

용된 색으로, 장교 견장 테두리에 다양한 색이 사용되

었다면, 함명부호에 사용하던 색 체계가 장교 견장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식에 대해서는 추후 사료

나 유물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수식을 논외로 하고, <Fig. 10>의 정장(正將) 견장

을 도안으로 새롭게 제시하면 <Fig. 12>와 같다. 견장의 

바탕색은 <Fig. 9>로 추정할 수 없어, �육군제복도안�

이 정한 제복 상의의 색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육군

휘장도안�과 달리 세로로 지나는 선을 넣고, 그 위에 

별 3개와 무궁화를 두었다. 또 <Fig. 8-A>의 �육군휘장

도안�은 태극의 음양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사용했지

만, <Fig. 9>로 미루어 볼 때, 별과 무궁화 꽃잎, 그리고 

태극은 모두 같은 소재와 색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장교 견장과 관련하여 “또 조원구(趙源九) 동

지로부터 8⋅15 후 어느 날 갑자기 견장에 달 별을 만들

라고 명령이 내려 여섯 개를 만들어준 일이 있다.’는 비

화를 들은 일이 있다.”는 광복군 태윤기(太倫基, 1918

∼2012)의 회고(Tae, 1975, p. 228)가 남아 있다. 이를 

통해 <Fig. 10>과 같은 견장에 사용된 별 표지는 견장 

바탕에 자수를 놓아 만든 것이 아닌, 별도로 제작해 부

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장교 견장의 패용 방법 

견장을 군복에 패용하는 방법은 <Fig. 13>의 광복군 

김우전(金祐銓, 1922∼2019)의 사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의 상의 왼쪽 어깨에서 고리 두 개를 볼 수 있는

데, 이는 견장을 걸기 위한 것으로, 당시 국민정부군과 

일본군의 대례복에 사용되던 것과 같다. 일본군 대례

복 견장과 이를 착용하는 방법을 <Fig. 14>의 삽화로 

보면, 견장 뒷면에 걸쇠가 있고, 이를 상의의 견장 고리

에 걸어서 고정하는 것이다. 국민정부군의 대례복 견

장도 �육군복제조례�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Fig. 13>처럼 제복 상의의 어깨에 견장 

고리가 달린 점,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복군 견

장을 판(板) 형태로 본다면, 광복군 견장 역시 뒷면에 

걸쇠가 있는 형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광복군은 이 견장을 드물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사령 지청천의 복장에 대해 “쉰이 넘었을 이 

장군이 입은 광복군 사령관의 군복엔, 그러나 아무런 

견장도 계급도 없었다.”라는 광복군 장준하(張俊河, 

1918∼1975)의 회고(Chang, 2015, p. 243)가 있는 점, 

그리고 이 견장을 패용한 사진이 현재까지는 <Fig. 9>

의 총사령 지청천과 제3지대 정훈주임(政訓主任) 조병

걸(趙炳傑, 1898∼1946)의 것밖에 없다는 점으로 미루

어보면, 극소량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일본군과 국민정부군이 대례복에 이 걸쇠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광복군 견장 역시 고위 간부가 예

Fig. 10. Part of Fig. 9. 

Adapted from The International Publicity 

League of Korea (1948). p. 13.

Fig. 11. Shoulder strap, lieutenant 

colonel of the British army.

Adapted from Imperial war museums (n.d.).

https://www.iwm.org.uk/collections/item/

object/30094517

Fig. 12. Illustration of general’s 

shoulder board.

Drawing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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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사병 수장 

1) �육군휘장도안�의 사병 수장 규정

�육군휘장도안�에 묘사된 사병수장은 <Fig. 15>와 

같다. 사병 수장은 특무정사, 정⋅부⋅참사, 상등⋅일

등⋅이등병의 것이 있었으며, 황색 바탕천 위에 별[星]

과 빨간색의 ‘∧’ 문양으로 관등과 계급을 표시했는데, 

별의 유무로 사관과 병(兵)을 구분하였으며, ‘∧’의 개

수로 계급을 나타냈다. 특무정사는 ‘∧’이 4개, 정사와 

상등병 3개, 부사와 일등병 2개, 참사와 이등병은 1개

였으며, 군속(軍屬)은 ‘∧’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규정

했다. 이 수장의 부착 위치는 오른쪽 소매 중간으로 규

정되었다(Kim, 2019).

2) 실제 착용된 사병 수장

사병 수장이 <Fig. 15>와 같이 규정되었으나, 해방 

이후 중국 개봉(开封)에서 활동한 광복군의 사진들을 

보면 사병 수장의 형태가 규정과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우선 �육군휘장도안�의 사병 수장은 <Fig. 15>

에서 보듯이 바탕의 아래가 삼각형으로 파인 형상인

데, <Fig. 16>으로 제시한 실제 착용 수장은 아래가 파

여 있지 않다. 또한, �육군휘장도안�에서는 ‘∧’자 표식

이 늘어남에 따라 수장의 바탕이 같이 커지지만, <Fig. 

16>에서는 ‘∧’자 표식의 개수와 상관없이 바탕의 크

기가 상등병 계급에 준한다. 즉 실제로 제작된 사병 수

장은 그 바탕을 처음부터 상등병 수장 정도의 크기로 

만든 뒤, 진급할 때마다 ‘∧’자 표식을 추가로 부착했

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사진 속 수장들

의 모습을 그려 <Fig. 16>에 함께 제시하였다. 이 외에

도 �육군휘장도안�에서는 사병 수장을 ‘우 소매 중간

에 담’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우측 소매 중간

이 아닌 상박(上膊)에 부착한 차이도 보인다.

한편, <Fig. 16-C>과 <Fig. 16-D>에는 군복이 아닌 

흰색 셔츠에 수장이 부착되어 있다. 수장을 부착한 대

원들은 여성으로, 흰색 셔츠를 군복으로 착용했을 수

도 있으나, 군인이 아니라 현재의 군무원(軍務員)에 해

당하는 군속(軍屬)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들이 

군속이었다면, 수장의 ‘∧’은 파란색이었을 것이며, 

<Fig. 16>의 일러스트에는 이를 적용해보았다.

3. 견장과 수장의 유래 

지금까지 살펴본 �육군휘장도안�의 계급장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

이 없다. 광복군의 계급장에 대해, 영국군과 함께 활동

한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대원 문응국(文應

國, 1921∼1996)은 1945년 9월 6일까지 계급장이 없었

고, “우리가 편지를 해서 빨리 계급장을 만들자 해서 무

궁화로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식을 많이 

닮았어요.”라고 회고한다(Editorial departm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6, p. 118). 이 계급장이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우선 견장

Fig. 13. Cloth loop for shoulder board.

Adapted from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n.d.).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re

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3444#tab2

Fig. 14. Clap of Japanese military 

shoulder board and 

how to attach.

Adapted from Ritta (1991). p. 9.

(A)

Master Sergeant [正士]

(B)

Corporal [上等兵]

Fig. 15. Chevrons of <The Army Insignia Protocol>.

Adapted from IMHCC (197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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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는데, �육군휘장도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다가, 해방 이후에야 제작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앞서 언급한 8⋅15 후 갑자기 견장에 부착할 별

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고에서 견장이 영국식이라 했으나, 실제로 사용된 

견장은 판(板) 형식이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광복군이 중국군의 영장을 흔히 접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어깨에 별과 무궁화 표지로 계급을 표시하는 

방식을 일컬어 영국식이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휘장도안�처럼 장

교 견장, 장교와 사병의 수장 제도를 운용한 군대 중, 광

복군과 영향 관계에 있던 곳은 미군이다. 그리고 광복

군의 수장에 부착된 ‘∧’ 형태 표식은 <Fig. 17>의 영국

군 수장보다, <Fig. 18>의 미군 수장에 더 근접한 모양

이다. 즉, 광복군의 견장과 수장 제도 및 그 형태는 영국

군과 미군의 영향으로 고루 받은 것으로 보인다.

V.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의 

계급장

1.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의 성립과 활동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는 중국 국민정부군 제9전

구(戰區)에서 1945년 5월 이후에 구성된 광복군의 한 

부대이다. 이들은 일본군을 탈출한 한적사병(韓籍士

兵)으로 이루어졌으며, 광복군으로 성립되기 전까지 

포로로 간주되어 국민정부군에게 억류되거나, 국민

정부군에 배속되어 적 후방 활동에 종사하였다. 임시

정부와 광복군 총사령부가 제1지대 3구대의 성립 사

실을 8⋅15 이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제9

전구 지역의 한인 탈출 상황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총사령부는 제9전구의 한적사병 등으로 광복군으

로 조직하기 위해 이병곤(李炳坤, 1921∼1979)과 김귀

선(金貴先, 1919∼2007)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각각 

제1지대 제3구대의 구대장과 정치지도원으로 활동하

였다(Kim, 2000).

2. 계급장의 형태와 착용

제3구대 대원들의 사진에서 <Fig. 19>와 같이 왼쪽 

가슴 위에 부착된 독특한 형태의 표지장을 볼 수 있는

(A)

Chevron of Corporal

[上等兵]

(B)

Chevron of Private 1st class

[一等兵]

(C)

Chevron of Private 1st class

[一等兵]

(D)

Chevron of Private 2nd class

[二等兵]

Fig. 16. Chevrons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illustration.

Adapted from TIHK (2020). pp. 173-176. and Drawing by the author.

Fig. 17. Chevron of the British army.

Adapted from Matzos (2005).

www.militaryimages.net/media/ww2-british-army-ranks.5436

Fig. 18. Chevron of the U.S. army.

Adapted from Enjames (200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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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육군복제조례�나 �육군휘장도안�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보통 국민정부군은 해당 위치에 

함명부호를 부착했지만, 일본군은 <Fig. 20>처럼 계급

장을 부착하기도 했다. 또 <Fig. 19>의 제3구대 표지장

은 어두운 바탕에 밝은 색의 표식 3개가 부착된 형태인

데, 이는 별[星] 1∼3개를 부착하는 <Fig. 20>의 일본군 

계급장과 유사하다.

제3구대 관련 문헌 자료 자체가 부족하여 <Fig. 19>

의 표지장이 계급장이라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제3구

대의 병력이 일본군을 탈출한 한적사병으로 구성되었

고, 그들이 광복군이 된 이후에도 일본 군복을 착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일본군 표지장의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광복군 총사령부가 제3구대의 

존재 자체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접촉이 미

미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육군휘장도안�의 계급장

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3구대는 

일본군 계급장에서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계급장을 

제작,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구대가 사용한 <Fig. 21>과 <Fig. 22>의 표

지장도 확인된다. 이 표지장에는 각각 가로선 1개와 2

개가 지나는데, 추후 사진 및 문헌 자료가 발굴되면 명

확해지겠지만, 각기 다른 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

각된다. 

VI. 결   론

이 연구는 광복군이 사용한 계급장, 즉 중국 국민정

부군 계급장과 독자적으로 제정한 광복군 계급장, 그

리고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가 자체적으로 제작, 착

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급장의 형태 및 색상, 착용 방

법, 유래 등을 법률 규정, 문헌 및 사진 자료를 통해 다

각도로 고찰한 것이다. 

광복군이 착용한 국민정부군의 계급장은 영장(領

章)과 함명부호(銜名符號)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 국민

정부의 �육군복제조례�에 규정된 계급장들이다. 영장

은 칼라에 다는 것으로 광복군 내에서는 일부 고급 장

교 또는 국민정부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함명부호는 착용자의 

소속, 성명 등과 함께 계급을 표기하여 명찰 겸 계급장

의 역할을 한 것으로, 광복군에게 영장보다 널리 사용

되었다.

독자적으로 제정한 광복군 계급장은 장교 견장과 장

교 및 사병 수장이 있으며, 이는 �육군휘장도안�에 제

정되었지만, 규정과 실제로 착용된 모습이 다르다. 실

제 사용된 장교 견장은 무궁화와 별 아래로 세로줄이 

지나고, 견장 윗부분에 단추가 없고, 견장 테두리가 도

드라진다. 이는 장교 견장을 영국군이나 미군의 방식

으로 고안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정부군과 일본군의 대

례복에 사용하는 판형으로 제작하면서 발생한 차이로 

보이며, 예복용으로 소수의 고위 간부만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실제 사용된 사병용 수장은 �육군휘장

도안�과 달리, ‘∧’자 표식의 개수와 상관없이 바탕의 

크기가 동일한데, 처음부터 상등병의 수장 정도의 크기

로 바탕을 만든 뒤, 진급할 때마다 ‘∧’자 표식을 더했

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여성 대원들은 흰색 셔츠에 수

장을 부착했는데, 그들이 군속이었다면 파란색 ‘∧’ 표

식을 달았을 것이다.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의 계급장은 관련 문헌 자

료는 없으나, 제3구대 대원들이 왼쪽 가슴에 밝은 표식

이 있는 표지장을 착용하거나, 1∼2개의 가로선을 둔 표

Fig. 19. Breast insignia of 

the 3rd company, 1st 

branch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dapted from Kwon et al. 

(2015). p. 43.

Fig. 20. 

Breast insignia of 

the Japanese military. 

Adapted from

Ritta (1991).

p. 19.

Fig. 21. 

Breast insignia of 

the 3rd company.

Adapted from

Kwon et al. (2015).

p. 43. 

Fig. 22. 

Breast insignia of 

the 3rd company.

Adapted from 

TIHK (2020).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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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패용했음을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육군휘장도안�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3

구대가 광복군 총사령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점 등

을 감안한다면, 자체 제작해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광복군의 계급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

리 사용되었으며, 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0년 9월 광복군이 창설 당시, 대한제국군의 

계급제도를 모방한 �임시군제�의 계급체계를 따랐으

나, 계급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1

년 11월,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9개준승이 광복군에 

전달되었고, 광복군은 국민정부군의 계급체계와 �육군

복제조례�의 계급장인 영장과 함명부호를 착용하게 

된다. 1944년 8월, 9개 준승이 폐지되자 광복군은 �임

시군제�의 계급체계를 복원하고, 12월에는 �육군휘장

도안�을 제정하였다. 이 도안은 1945년 2월에 공포⋅

시행되어, 광복군은 공식적으로 자체 고안한 계급장

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장교 견장과 장교 및 사병 수장

을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장교 견장은 광복 이후에야 

고위 간부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교 수장도 사

용 예가 드물며, 사병 수장도 해방 이후 제2지대 사진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 후, 광복군은 1946년 5월에 해

체될 때까지 �육군휘장도안�의 계급장을 사용했으며, 

제3지대 군사특파단처럼 중국 국민정부군과 같이 활

동한 대원들은 �육군복제조례�의 계급장을 사용하기

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고찰할 수 있는 사진 자료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유물이 희소하며, 제1지대 제3구대의 

경우에는 문헌 자료마저 부족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

다. 그러나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로 광복군의 계급장

에 대해 보다 상세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6. 저자의 기여

JK는 연구계획, 자료수집, 원고작성을 주로 담당하였

고, CK 자료수집, 원고작성을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김정민 인하대학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강사

김창혁 전(前) 대한민국 육군,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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